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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음운처리(phonological processing) 과정은 읽기발달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기술이다. 음운처리 과정은 음운구조에 대한 지식

을 바탕으로 인지적으로 사용하고 조작하는 과정이며, 음운구

조에 대한 인지 및 조작, 표상, 저장, 검색 및 산출 등을 포함한

다(Toria, 2014). 음운처리 능력은 각 개인이 음운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읽기발달과 읽기

장애 연구에서 중요하다. 특히, 글자에 해당하는 소리가 있는 

알파벳 철자체계(alphabetic writing system)에서는 아동이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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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phonological retrieval and phonological memory skills in second to third graders with 
dyslexia, poor comprehension, and typical development. The participants included 17 children with dyslexia, 17 children 
with poor comprehension, and 24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Children with dyslexia scored below 85 on the word 
decoding test, poor comprehender scored above 90 on the word decoding, and below 85 on the reading comprehension test 
and typical children scored above 90 on both reading tests. All participants were assessed on rapid automatized n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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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 and NWR tasks than other groups. However,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oor comprehender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Furthermore, only RAN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word decoding and reading 
comprehension in children with dyslexia. For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RAN was correlated with word decoding and 
reading comprehension, while NWR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reading comprehension. No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these variables for poor comprehender. The finding suggests that children with dyslexia showed difficulties on 
phonological retrieval and phonological memory, which are essential for reading development while poor comprehender 
do not have difficulties with phonological processing skills. Phonological processing deficits may underlie word decoding 
difficulties in dysle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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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철자를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음소로 변환한 후에 발음하

기 때문에 음운처리 기술은 해독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Torgesen et al.,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 저학년기 난

독증과 읽기이해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음운처리 특성

을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Wagner & Torgesen(1987)은 음운인식(phonological awareness), 

음운인출(phonological retrieval), 음운기억(phonological memory)
을 읽기발달에 중요한 음운처리의 구성요소로 제안했다. 초기 

읽기발달에서 음운처리 과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음운인

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자소와 음소의 대응이 불규칙

적인 영어와 같은 불투명한 철자체계(opaque orthography)에서

는 말소리에 대한 지식과 조작 능력이 단어 읽기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나면서 음운인식의 평가와 중재의 중요성이 강

조되었다. Vellutino et al.(2004)은 음운처리 결함, 특히 음운인식

의 결함을 난독증 아동의 주요 결함으로 보았으며, 음운인식의 

결함이 자소와 음소의 대응 규칙을 적용하는 해독 기술의 습득

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음운인식 외에 음운인출 능력도 초기 읽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운처리 기술이다. 음운인출 능력은 장기 

기억에 저장된 음운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인출

하는 능력으로, 일반적으로 일련의 친숙한 사물, 색깔, 숫자나 

글자 등을 빠르게 이름하도록 하는 빠른 이름대기(rapid 
automatized naming) 과제로 측정한다. 

빠른 이름대기와 음운인식 모두 장기 기억에 저장된 음운정

보의 질(quality)에 의존하는 음운처리 과정이지만 빠른 이름대

기는 음운인식과는 독립적으로 단어 재인(word recognition)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Torgesen et al., 1997), 음운인식

과의 상관 관계는 비교적 높지 않았다(Lee Swanson et al., 2003). 
Wolf & Bowers(1999)는 빠른 이름대기 능력의 결함도 읽기장애

의 주요 결함일 수 있다는 이중 결함 가설(double deficit 
hypothesis)를 제안하였다. 난독증 아동의 중요 결함은 음운처리 

능력의 결함이며, 일부 아동은 음운인식이 아닌 빠른 이름대기

에서 결함을 보이기도 하며, 일부 음운인식과 빠른 이름대기 모

두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은 난독증의 중증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빠른 이름대기 능력은 읽기우수 아동과 읽

기부진 아동을 구별할 수 있었으며, 읽기 능력을 독립적으로 설

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Araújo & Faísca, 2019; 
Bowers, 1995; Torgesen et al., 1994). 

마지막으로 음운기억 능력도 단어해독과 관련한 음운처리 

기술이다. 음운기억은 음운정보를 듣고 이를 부호화하고, 저장

하고 회상하여 산출하는 능력이다(Nation & Hulme, 2011). 주로 

의미가 없는 비단어를 따라 말하도록 하는 비단어 따라말하기

(nonword repetition) 과제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비단어 따라말

하기 과제에서 실제 단어가 아닌 낯선 소리 배열을 들려주기 때

문에 단어의 소리 구조를 바르게 분석하여 개별 음소를 확인, 
변별하고 음운표상을 구성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개인

의 음운정보에 대한 기억과 표상의 질이 중요하다. 
비단어 따라말하기 결함은 읽기장애 아동의 음운처리 결함 

중 하나로 나타났다(Melby-Lervåg & Lervåg, 2012). Gathercole 
& Baddeley(1993)의 연구에 따르면 비단어 따라말하기 능력이 

해독 능력을 독립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자들은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배우는 동안 단어의 음소정보를 

기억하고 표상하는 능력이 해독 습득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

였다. 선행연구들은 읽기장애 아동이 음운기억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일관적으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초기 읽기 단계의 난독

증 아동에서는 비단어 따라말하기로 측정한 음운기억 능력의 

취약함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단어해독의 정확도를 확보한 

고학년 난독증 아동은 더 이상 어려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기도 하였다(Yoon & Kim, 2002). 난독증 아동의 비단어 따

라말하기 능력에 대한 연구를 메타 분석한 Melby-Lervåg & 
Lervåg(2012)는 비단어 따라 말하기 능력이 해독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변인은 아니지만 음운표상 기술에 의존하는 비단어 

따라말하기와 음운인식이 서로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음운인식 능력을 매개 역할로 하여 단어해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종합하면 읽기는 음운정보를 기억하고 표상하고 이를 효율

적으로 인출하는 음운처리 기술이 요구되는 인지처리 과정이

다. 그래서 음운처리 기술의 어려움은 아동이 단어해독의 습득

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Verhoeven & Keuning, 2018). 음운처

리 기술과 단어해독의 유기적인 관련성은 대부분의 연구가 난

독증 아동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된 토대가 되었다. 반면 읽기이

해부진 아동의 주요 어려움은 단어해독이 아니기 때문에 음운

처리 특성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음운처리기술은 

해독의 기초가 되며, 이후 읽기유창성과 읽기이해가 발달하고, 
각 기술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기 때문에 읽기이해

부진의 읽기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음운처리 특성

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 해독 능력

이 발달하는 초기 읽기 단계에서 난독증과 읽기이해부진, 그리

고 일반 아동의 음운처리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은 이질적

인 읽기장애의 특성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여 해독과 읽기이해

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어해독과 읽기 유창성 능력이 발달하고 

있는 초등 2–3학년의 난독증 아동과 읽기이해부진 아동, 그리

고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음운처리 기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음운인식 능력에 초점을 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빠른 이름대기를 통해 음운

인출 능력과 비단어 따라말하기를 통해 음운기억 능력을 구체

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각 집단 내에서 빠른 이름대기와 

비단어 따라말하기 기술이 해독 및 읽기 유창성과 어떠한 관련

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대상자

본 연구에는 초등 2–3학년의 난독증 아동 17명, 읽기이해부

진 아동 17명, 일반 아동 24명의 총 58명이 참여하였다. 모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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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는 한국 비언어성 지능검사(K-CTONI-2, Park, 2014)에서 비

언어성 지능이 85 이상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난독증과 읽기이해부진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읽기 어려움을 

중심으로 정의한다. 난독증은 단어를 해독하는 데 어려움을 보

이는 아동이며, 읽기이해부진은 단어를 정확하게 읽는 해독 능

력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으로 정의한다(Snowling & Hulme, 2012). 난독증과 읽기이

해부진 아동을 분류하는 기준 점수는 주로 표준점수 85점(–1 표
준편차)이며, 읽기이해부진 아동을 선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단

어해독 점수와 읽기이해 점수 간의 불일치이다(Alonzo et al., 
2020; Colenbrander et al., 2016; Nation et al., 2010; Werfel & 
Krimm, 2017). 

본 연구에서는 난독증, 읽기이해부진, 그리고 일반아동을 선

정하기 위해 한국어 읽기 검사(Korean language-based reading 
assessment, KOLRA, Pae et al., 2015)의 해독과 읽기이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집단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난독증 아

동은 단어해독 검사에서 표준점수 85점 이하인 아동, 읽기이해

부진 아동은 읽기이해 검사에서 표준점수 85점 이하이며 해독

은 90점 이상인 아동, 그리고 일반 아동은 해독과 읽기이해 검

사 모두에서 표준점수 90점 이상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KOLRA의 단어해독 검사는 2음절의 단어를 정확하게 읽는지를 

보는 검사이며, 의미 단어와 무의미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의
미 단어와 무의미 단어는 자소-음소 일치형 단어와 자소-음소 

불일치형 단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읽기이해는 빈칸 채우기 

형식의 검사이며, 아동에게 1–6문장을 읽고 빈 칸에 적절한 어

휘, 접속사, 조사나 어미 등의 문법형태소를 쓰도록 요구하는 

검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비언어성 지능

은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
독 능력은 난독증 아동과 읽기이해부진(p<.001), 난독증 아동과 

일반 아동(p<.001), 읽기이해부진과 일반 아동(p=.009) 모두에

서 차이가 있었다. 읽기이해 능력도 난독증 아동과 읽기이해부

진(p=.047), 난독증 아동과 일반 아동(p<.001), 읽기이해부진 아동

과 일반 아동(p<.001)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과제 비구어지능 해독 읽기이해

난독증
94.38

(10.76)
78.29
(5.96)

89.59
(15.06)

읽기이해부진
97.63
(7.76)

97.41
(4.90)

81.29
(2.20)

일반
아동

100.75
(9.68)

105.92
(7.61)

107.88
(8.07)

F-value 1.182 92.618*** 40.661***

Scores are standard score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001.

표 1. 대상자 정보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2.2. 연구 과제 및 연구 절차

모든 대상자에게 음운처리 과제를 실시하였다. 음운인출을 

측정하기 위해 빠른 이름대기, 음운기억을 측정하기 위해 비단

어 따라말하기 검사를 사용하였다. 
빠른 이름대기와 비단어 따라말하기는 KOLRA(Pae et al., 

2015)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KOLRA의 빠른 이름대기 검사

는 숫자 빠른 이름대기와 CV 구조의 1음절 글자 빠른 이름대기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총 소요시간을 측정한 후 2로 나누어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인 음운기억 검

사는 검사자가 2–5음절의 비단어를 들려주고 아동에게 즉각적

으로 따라 말하도록 요구하였다. 아동이 정확하게 따라 말한 음

절 수로 채점하며, 아동이 모두 정확하게 따라 말했을 때 총점

은 70점이다.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하였다. 검사는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언어치료실, 초등

학교의 도서관이나 빈 교실 등에서 검사자와 아동 일대일로 실

시하였다. 

2.3. 통계 분석

본 연구 자료는 SPSS version 29.0를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

시하였다. 난독증, 읽기이해부진과 일반 아동 간에 빠른 이름대

기, 비단어 따라말하기 능력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

해 일요인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 분

석은 Bonferroni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집단 내에서 빠른 

이름대기와 비단어 따라말하기가 단어해독 및 읽기이해와 관

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3. 결과 

3.1. 난독증, 읽기이해부진 및 일반 아동의 빠른 

이름대기와 비단어 따라말하기 능력

세 집단의 빠른 이름대기, 비단어 따라말하기 점수의 기술 통

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빠른 이름대기 과제에서 난독증 아동

의 속도가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읽기이해부진, 일반 

아동 순으로 나타났다.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에서도 정확하

게 따라 말한 음절 수는 난독증 아동이 가장 적었으며, 읽기이

해부진, 일반 아동 순으로 증가하였다. 

RAN NWR
난독증 24.83 (6.82) 61.69 (3.94)

읽기이해부진 22.37 (3.59) 63.19 (4.37)
일반 아동 19.59 (3.92) 66.10 (3.9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RAN, rapid automatized naming; NWR, nonword repetition. 

표 2. 세 집단의 음운처리 능력 기술 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honological processing skills for 

three groups 

세 집단 간에 빠른 이름대기와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

하였다(표 3). 빠른 이름대기(F=5.763, p=.005)와 비단어 따라말



86 Hyojin Yoon /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Vol.16 No.2 (2024) 83-90

하기(F=5.265, p=.008)의 과제 모두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Bonferroni 사후분석 결과 난독증 아동과 

일반 아동 간에 빠른 이름대기(p=.010)와 비단어 따라말하기

(p=.004) 과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난독증 아동과 읽기이해부진, 읽기이해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 

간에는 두 과제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SS df MS F-value ɳp
2

RAN 246.751 2 123.375 5.763** .176
NWR 133.471 2 66.735 5.265** .161

**p<.01.
RAN, rapid automatized naming; NWR, nonword repetition.

표 3. 세 집단의 음운처리 능력 ANOVA 결과 
Table 3. One-way ANOVA results of RAN and NWR between groups 

3.2. 각 집단 내에서 빠른 이름대기와 비단어 따라말하기, 
단어해독, 읽기이해 간의 상관관계 

난독증, 읽기이해부진과 일반 아동 각 집단 내에서 빠른 이름

대기와 비단어 따라말하기가 해독, 읽기이해와의 관련성을 살

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연구 결과, 
난독증 아동의 경우 빠른 이름대기는 단어해독(r=–.763, p<.001)
과 읽기이해(r=.–549, p=.028)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아동은 빠른 이름대기는 단어해

독(r=–.452, p=.026)과 읽기이해(r=–.739, p<.001), 비단어 따라말

하기는 읽기이해(r=.510, p=.011)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읽기이해부진 아동 집단에서는 빠른 이름대기와 비단

어 따라말하기 모두 해독, 읽기이해와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

았다. 

난독증 아동
NWR WD RC

RAN –.012 –.763** –.549*

NWR .371 .426
읽기이해부진 아동

RAN –.150 –.319 –.123
NWR  .218 .317

일반 아동
RAN –.290 –.452* –.739**

NWR .168 .510*

*p<.05, **p<.01.
RAN, rapid automatized naming; NWR, nonword repetition, WD: 
word decoding, RC: reading comprehension. 

표 4. 각 집단 내에서 음운처리 능력과 읽기 능력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phonological processing and reading skills 

for each group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 2–3학년의 난독증, 읽기이해부진 아동과 일

반 아동의 빠른 이름대기와 비단어 따라말하기 능력을 살펴보

았다. 또한 각 집단 내에서 이 두 음운처리 능력이 단어해독 및 

읽기이해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해독과 읽기 유창성이 발달하고 있는 초등 저학년

의 난독증 아동은 빠른 이름대기와 비단어 따라말하기 모두에

서 또래 아동보다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일반 아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난독증 아동의 읽기 어려움

은 음운처리 결함과 관련이 있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한다(Araújo & Faísca, 2019; Kang et al., 2017; Verhoeven & 
Keuning, 2018; Wolf & Bowers, 1999; Yoon & Kim, 2022). 

우선 난독증 아동의 빠른 이름대기 능력은 또래 아동에 비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이름대기 능력은 장기기억에 저장

된 친숙한 사물이나 글자 등의 이름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출

하는 능력이다(Wagner & Torgesen, 1987). 빠른 이름대기 능력

은 시각적 정보를 읽고 음운정보로 빠르게 인출해야 하기 때문

에 읽기와 비슷한 기저의 처리과정을 요구한다. 
난독증 아동은 일차적으로 시각적 정보인 숫자나 글자의 이

름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이름을 말해야 하는 과제에서 명명 

속도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난독증 아동의 느린 명명 

속도는 결과적으로 글자를 보고 철자정보에 빠르게 접근하고, 
음운정보로 변환하여 인출하는 해독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외 난독증 아동을 대상으로 빠른 이름대기 능력을 살펴

본 연구들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난독증 아동의 느린 속도

를 보고하였다(Verhoeven & Keuning, 2018; Wolf & Bowers, 
1999; Yoon & Kim, 2002). 난독증 아동의 빠른 이름대기 능력에 

대한 연구를 메타 분석한 Araújo & Faísca(2019)의 연구에서 난

독증 아동은 또래 일반 아동에 비해 빠른 이름대기의 결함을 보

이나 읽기능력을 일치시킨 나이 어린 아동과는 비슷한 수행력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들은 이들의 빠른 이름대기 결

함은 읽기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난독증 아동은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에서도 또래 아동에 

비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독증 아동의 비단어 따

라말하기 결함은 제한된 음운정보의 기억과 음운표상 능력에 

기인하며, 결과적으로 자소와 음소의 변환이라는 해독습득에 

어려움을 야기한다(Ehrhorn et al., 2021). 
초기 읽기 단계에서는 각 단어의 음소를 분석하여 저장하고 

인출하는 표상 능력이 중요하며, 주로 개별 글자와 소리를 연결

하여 읽는 합성 파닉스(synthetic phonics)에 의존하여 단어를 해

독하기 때문에 음운표상과 음운기억 모두가 중요하다. 그래서 

초기 자소와 음소의 대응 규칙을 적용하여 단어를 해독하는 저

학년에서 난독증 아동의 낮은 음운기억 능력은 단어해독에 어

려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난독증 아동의 언어장애 동반여부에 따라 비단어 따라말하

기의 수행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언어발달장애를 동반

한 난독증 아동은 비교적 일관적으로 비단어 따라말하기 결함

이 보고되었다. 반면, 또래 수준의 언어능력을 가진 난독증 아

동은 비단어 따라말하기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기

도 하였다(Adolf & Catts, 2015; Catts et al., 2006; Ramus et al., 
2013). 본 연구의 난독증 아동은 해독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아



Hyojin Yoon /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Vol.16 No.2 (2024) 83-90 87

동으로 선정하였으며, 언어능력을 선정 조건에 포함하지는 않

았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장애 동반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 읽기 단계에서는 음운기억 능력과 단어해독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 이들이 언어장

애를 동반하지 않았더라도 이들의 해독의 어려움은 낮은 음운

기억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용어휘에

는 어려움이 없지만 해독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으로 난독

증을 선정한 Yoon & Kim(2022)의 연구에서도 초등 1−2학년 아

동은 비단어 따라말하기에서 어려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반면 단어해독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읽기이해에서 어려움이 

있는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빠른 이름대기와 비단어 따라말하

기 모두에서 또래 아동과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음운처리 능력에서 일반적인 발

달을 보이며, 음운처리 기술을 토대로 자소와 음소의 대응 규칙

을 적용하여 읽는 해독 기술을 적절하게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음운처리 능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기존의 연구들도 대부분 음소인식 과제로 살펴보

았다. 일부 빠른 이름대기와 비단어 따라말하기를 사용하여 이

들의 음운처리 능력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또래 아동과 비슷한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dolf & Catts, 2015; Cain et al., 2000; Catts et al., 2006; Elwér et 
al., 2015; Hwang, 2014; Kim et al., 2020; Nation et al., 2004). 일부 

종단연구에서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학령전기 읽기를 습득하기 

전 빠른 이름대기나 음운기억 모두에서 또래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나 이들의 읽기장애의 주요 원인을 음운처리 결함으로 설명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Adolf & Catts, 2015; Catts et al., 2006).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읽기이해부진은 난독증

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읽기장애 유형이며, 음운처리 결함이 이

들의 주요 결함은 아닌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난독증 아동은 빠른 이름대기와 비단어 따라

말하기 등 음운처리 기술의 어려움을 보이는 반면 읽기이해부

진 아동의 읽기 결함은 음운처리 기술과는 관련이 없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는 음운처리 결함이 해독 능력과 관

련이 있으며, 음운처리 능력은 이질적인 읽기장애 집단을 구별

하는 기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각 집단 내에서 빠른 이름대기와 비단어 따라말하

기 능력이 단어해독 및 읽기이해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

다. 본 연구에서는 난독증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에서만 음운처

리 능력과 읽기 능력 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난독증 아동 집단에서는 빠른 이름대기 능력이 해독 및 

읽기이해와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일반 아동 집단

에서는 빠른 이름대기는 단어해독과 읽기이해, 비단어 따라말

하기는 읽기이해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읽기이해부

진 아동 집단에서는 통계적인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난독증 아동과 일반 아동의 빠른 이름대기 능력

은 해독 능력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독증 아동뿐 

아니라 일반 아동에서 빠른 이름대기 능력은 단어해독 및 읽기

이해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학령전기나 저학년 시기의 저조

한 수행력이 이후 이들의 낮은 읽기능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

온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Araújo et al., 2015; de Jong & van der 
Leij, 2003; Georgiou et al, 2009; Landerl et al., 2013). 

난독증 아동과 일반 아동 음운처리 능력과 읽기 능력과의 관

련성이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초기 읽기 단계의 아

동이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초기 읽기 단계는 단어해독을 

습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운처리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된

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초등 저학년은 글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

를 분석하여 읽는 합성 파닉스 단계이며, 일견 단어가 늘어나면

서 글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읽기 유창성이 발달하는 시기이

다. 이 시기는 적절한 음운지식을 가지고 음운정보를 저장 및 

표상하여 효율적으로 인출하는 능력은 단어를 해독하는 능력

과 관련이 있다. 즉, 이름대기 속도가 느린 아동은 단어를 정확

하게 해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빠르고 자동화된 빠른 이

름대기 능력은 능숙한 해독기술을 반영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

는 초등 2–3학년으로 해독과 유창성이 완성되는 저학년 시기이

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난독증 아동의 빠른 이름대기와 일반아동의 빠른 이름대기 

및 비단어 따라말하기 능력은 읽기이해와도 통계적으로 유의

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기 위

해서는 단어해독과 언어이해 능력이 필요하다(Hoover & 
Gough, 1990). 저학년 시기는 해독기술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

문에 단어해독 능력이 읽기이해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단어해독 능력이 자동화되면 해독의 영향

력은 감소하고 언어능력이 중요해진다. 초등 2–3학년 시기는 

음운처리 기술을 토대로 해독이 발달하는 시기이며, 이들의 해

독수준에 따라 읽기이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음운처리 능

력과 읽기이해와의 관련성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경우 음운처리 능력과 읽기 능력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읽기이해부

진 아동을 선정할 때 해독 점수의 표준점수가 90점 이상인 아동

으로 선정하였지만 일반 또래 아동의 해독 평균보다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하지만 연구 과제인 음운처리 과제에서

는 일반 아동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읽기이해부진 아

동이 보인 음운처리 기술과 읽기 능력의 이질적인 프로파일이 

상관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주로 음운인식 능력에 초점을 둔 연구

들과 달리 빠른 이름대기와 비단어 따라말하기의 음운처리 능

력에 초점을 두어 초등 저학년기 난독증과 읽기이해부진 아동

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저학년 시기는 해독 기술을 습득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운처리 능력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본 

연구 결과 난독증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빠른 이름대기와 비

단어 따라말하기 모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의 비효율적인 음운처리 능력과 낮은 해독 능력은 서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음

운처리 능력에서는 또래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어려움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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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저학년기에 음운처리 기술의 평가는 해

독 습득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는 아동을 조기에 선별하는 데 

유용할 것이며, 이들에게 음운처리, 파닉스, 해독에 초점을 둔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토대가 되는 해독 능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독과 읽기이해 어려움만을 고려하여 읽기

장애 아동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언어능력은 대상자 준거에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

다. 읽기장애 아동의 언어장애 동반 여부에 따라 음운처리 능력

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

서는 언어능력을 고려하여 읽기장애 아동을 선정하고 언어능

력에 따른 음운처리 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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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난독증 아동과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음운인출과 음운기억 능력

윤 효 진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등 2–3학년 난독증 아동과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음운인출과 음운기억 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는 난독증 아동 17명, 읽기이해부진 아동 17명, 일반 아동 24명이 참여하였다. 난독증 아동은 표준화된 읽기

검사의 단어해독 검사에서 표준점수 85점 이하인 아동으로 선정하였으며,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단어해독 검사에

서는 표준점수 90점 이상이며 읽기이해 검사에서는 표준점수 85점 이하인 아동, 그리고 일반 아동은 단어해독과 

읽기이해 검사 모두에서 표준점수 90점 이상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모든 대상자에게 음운인출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빠른 이름대기, 음운기억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난독증 아

동은 빠른 이름대기와 비단어 따라말하기에서 다른 두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행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읽기이해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집단 별로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난독증 아동 집단에서는 빠른 이름대기 능력이 해독 및 읽기이해와 통계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반 아동 집단에서는 빠른 이름대기 능력이 해독 및 읽기이해와 관련이 있었으며, 비단어 따라말하기는 읽기이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읽기이해부진 집단에서는 변인들간에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

과 난독증 아동은 읽기 발달의 토대가 되는 음운인출과 음운기억에서 어려움이 있는 반면,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음운처리 기술에서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독증 아동의 단어해독 어려움은 음운처리 결함에 기인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핵심어: 난독증, 읽기이해부진, 빠른 이름대기, 비단어 따라말하기, 음운인출, 음운기억




